B4396


신티아 맥키니 하원의원의 곤경

17-05-09a

신티아 맥키니 (Cynthia MacKiney) 하원의원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죠지아 주 4지구 출신 흑인 하원의원입니다. 그녀가 의사당으로 들어가려다가 의회경비경찰을 때렸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전망입니다. 회기 중에는 그녀를 체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즉시로 경찰과 검찰은 그녀를 체포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당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금속탐지기를 거쳐가야 합니다. 단 현역상하 양원의원들은 금속 탐지기를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일 전에 맥키니 의원이 금속 탐지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녀가 의원인줄 모른 경찰이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정지하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냥 걸어 가는 그녀를 경찰이 뒤따라 와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을 잡힌 맥키니 의원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주먹으로 그 경찰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 행위가 경찰을 때렸다는 것인데 주먹으로 때렸다는 보도도 있고 휴대전화로 경찰을 때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맨주먹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후대전화로 때렸는지는 추후로 결정이 되겠지만 때린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녀를 저지한 경찰은 435명의 하원의원을 다 알아보지를 못하므로 의원임이 확실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멕키니 의원은 자기가 흑인이라서 백인경찰이 무시하고 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의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그녀가 평소에 잘게 딴 머리모양을 활짝 풀고 해어스타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머리모양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던 경비하는 경찰이 435명의 하원의원들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경찰을 탓할 수는 없슬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인종차별로 몰고 가며 자기의 주먹질을 정당화 하는 맥키니 의원을 옹호하는 동료의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녀의 곤경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속한 민주당 의 원내총부인 낸시 펠로시 (Nancy Pelosi)의원도 의원이 경찰을 때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잘못이고 경찰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면서 그녀를 도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경찰 서장도 경찰이 그녀를 저지한 행동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말하고 맥키니의원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흑인의원 코카스의 회장인 노스 캐로나이나 출신 맬빈 왓 (Melvin Watt)의원도 그녀를 도우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멕키니 의원에게 불리한 여건은 또 있습니다. 경비경찰이 쉽게 의원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옷깃에 달고 다녀야 할 의원 뺏지를 맥키니 의원을 그날 따라 달지를 않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맥키니 의원을 옹호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의사당 안에서 의원 아닌 사람 두명이 저격수의 총탄에 사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중에는 부시 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T 셔쓰를 입고 의사당에 들어가려던 반전 인사 신디 쉬핸 (Cindy Sheehan)여사와 친 부시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들어가려던 공화당 의원의 부인도 의사당에서 퇴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맥키니 의원의 사건은 그녀가 진지한 사과성명 한번만 발표했더라면 잘 수습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을 때린 사실이 보도가 되자 그녀는 그런 일이 밸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의 명목으로가 아니면 흉기에 의해서나 맨주먹이었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맥키니 의원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인종카드를 들고 나오는 경솔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을 함부러 해서 동료의원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맥키니 의원은  돌출행위를 잘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통제가 안되는 포탄 (Loose Cannon)입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녀는 서류상으로 체포가 될 전망이지만 약간의 벌금 이외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0세가 된 하원의원으로서 언행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   

